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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 연구들의 동향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간호 중재 및 교육 
방안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Scoping 방법에 따라 8개의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된 604개의 문헌 
중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최종 12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중재 프로

그램의 유형은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심리 치료 및 상담, 신체 활동이며, 중재 효과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상의 변수로 분류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건강 문제 예방 및 증진을 위한 중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더불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중재 전략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health-related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vide a evidence of nursing educational intervention. The Scoping strategy was applied, the 12 
published literatur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on and exclusion criterion among 604 published literature re-
trieved through 8 electronic databases. The results of this present study showed that most research was conduct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ypes of intervention programs were art therapy, music activities, psychotherapy, and physica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intervention to prevent and promote health problem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necessity of preparing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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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남한 입국 후에 학력 단절의 

문제, 기초학습능력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정규학교 적응

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자존감 저하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되었는데, 정신건강 연구 측면만 국한

하여 분석한 것으로 전반적인 건강 관련 연구에 대한 고

찰은 파악된 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선행의 문헌고찰 연구들이 학

술지의 종류, 연구 편찬 연도, 연구 디자인, 연구내용이 부분

적으로 분석되어 있어 실제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

게 중재를 계획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자료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

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고,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중재 연구를 적용하고 계획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

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연구들의 동향과 효

과를 파악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근거

에 기반을 둔 간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건강관련 연구의 참여

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건강관련 연구의 중재

의 특성을 파악한다.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건강관련 연구의 중재

의 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

련 중재들에 대한 동향과 효과를 분석한 문헌 분석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5]의 Scoping 방법에 따라 

5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Scoping 분석방법은 1단계는 연구 

문제의 확인, 2단계는 관련 선행연구의 확인, 3단계는 대상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이란 그 개념이나 범위가 상이하지만 현행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

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

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며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

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가족 내 문화적 차이

나 가치관이 존재하는 가족으로, 즉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

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

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 귀화를 요청한 자와 그 가족을 

통칭한다[1].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외국인 노

동자 가족의 자녀, 새터민 가족의 자녀를 포함시켜 다문화가

족 자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다
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연구가 2006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

하였고, 연구주제가 인식과 태도, 현황, 정책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개별적 중재가 필요

한 부분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였다[1]. 그러나 박과 

김의 연구[1]는 2002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편찬된 연구를 

분석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이루

어지는 중재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하는 아

동은 계속 증가하여 2011년 통계에서는 4.7%를 차지하고 

있으며[2],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20년 30만3천명까지 증

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9년 2만 6천명에서 2013년 

5만 6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전체 취학

률이 초등학교 97.2%, 중학교 96.2%, 고등학교 93.6%에 비

교하면, 다문화가정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3.0%, 중학교 

75.6%, 고등학교 76.7%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4]. 뿐

만 아니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5’에 의하면 특별

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학습 성취 수준이 낮고, 연
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우울감의 경험 

빈도가 높아졌는데[4], 부모 세대의 문화적 차이, 사회경제

적 불균형과 차별이 아동의 건강 불균형의 문제로까지 확

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

구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25편(17.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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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중에서 논문 제목과 초록, 제목과 초록만으로 내

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 전문을 단계적으로 검토

하여 총 3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후 선정 기준 및 배

제 기준에 따라 중복 게재, 단순조사연구, 이차자료 분석 연

구, 질적 연구 등을 제외하고 최종 12편[6-17]의 연구 논문

이 선별되었다. 선택된 논문은 문헌의 전문을 2명의 연구자

가 각자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문헌의 질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연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종 논문 

12편을 선정하였다.

C. 자료분석 방법

문헌 분석에 포함된 총 12편 연구논문의 특성을 분석한 후 

코드화하여 정리하였다. 코딩은 일련번호, 저자, 출판연도, 
출판국가, 연구 설계, 표본 수, 연구 대상자, 중재 기간과 강

도, 중재 전략, 기타 독립 변수와 측정 도구, 추후 조사 기간, 
종속 변수와 측정 도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를 선정과 평가는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인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불일치할 

경우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크게 정성적 합성과 정량적 합성으로 분류된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는 주요 결과와 중재가 적용된 현

장에 대한 이질성이 크고 비뚤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통

계적인 합성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성적 합성을 수행하

였다. 

III. 연구 결과

A. 분석된 연구의 참여자 특성

중재의 대상자인 아동의 연령은 6세부터 16세까지로 나타

났고, 초등학생이 10편(83.3%), 중학생까지 포함된 연구가 

2편(16.7%)이었다.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4명

부터 41명까지 나타났고 8편(66.7%)의 연구가 10명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9편
(75.0%)의 연구가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결혼이주

여성으로 다문화가족을 이룬 경우였고, 한편은 몽골이주노

동자, 한편은 부모의 출신 국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한
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 경우와 한국인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엄마의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
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로 나타났다(표 1). 

논문의 선정, 4단계는 선행연구의 정리, 5단계는 선행연구 분

석결과의 요약과 보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2, 3단
계는 연구방법에서 4, 5단계는 연구 결과와 논의에서 기술하

였다. 

1) 1단계: 연구문제의 확인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은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

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 연구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2) 2단계: 관련 선행연구의 확인

a) 검색전략

자료 검색과 분석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루어졌다. 자료 검색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

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
색에 활용된 국외의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PubMed, 
CINAHL,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다. 국내의 문헌 검색

을 위하여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와 DBPIA, 
KISS, 스콜라(교보문고+학지사)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dolescent, married immigrant women, 

health, program, educational intervention, informational 

intervention, coping skill, support group, counseling. 

psychosocial intervention 등이다.

b) 자료선정 및 제외기준

선정 기준은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문화적 배경이 두 개 이상 존

재하는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건강관

련 변수가 결과 변수로 포함된 연구, 부모와 아동을 모두 적

용한 중재는 포함, 실험연구이면서 학회지 출간된 논문과 국

내 학위논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제외기준은 문화적 적응을 위해 언어만을 지원한 프로그

램, 결혼이주여성이나 부모에게 제공된 중재, 아동을 포함하

지 않는 중재, 질적 연구, 결과 변수가 사회 적응이나 학교 적

응, 의사소통만을 연구는 제외하였다. 

3) 3단계: 대상 논문의 선정

자료 선별을 위해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서 제시한 문헌 

선택 흐름도(PRISMA flow chart)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검색 전략을 바탕으로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를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은 국내 DB에

서는 총 423편, 국외 DB에서는 총 181편으로 총 604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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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0분이었다(표 2). 

C. 측정 변수들의 특성

각 중재의 결과 변수들을 신체적 변수, 심리사회적 변수, 
발달상의 변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11편(91.7%)의 연

구가 심리사회적 변수를 주로 결과 변수로 보고하였고, 스트

레스, 적응, 우울, 불안, 사회성 등이 심리사회적 변수로 측정

B. 중재 프로그램의 특성

중재 프로그램은 10편(83.3%)이 그룹 중재이었고, 2편은 

그룹인지, 개별인지, 혼합인지 밝히지 않았다. 미술활동을 이

용한 중재는 4편(33.3%), 심리치료나 상담은 3편(25.0%), 신
체활동을 이용한 중재는 3편(25.0%), 음악을 이용한 활동 2
편(16.7%)이었다. 중재의 총 횟수는 9회부터 27회까지로 주

당 1~2회로 제공되었으며, 한 회기당 진행 시간은 최소 40분

표 1. 분석 문헌의 연구 대상자 특성

Table 1. Paticipants’s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저자

(연도)

실험군 통제군 부모의 국적 

표본수 연령(세) 성별 표본수 연령(세) 성별 부 모 부 혹은 모

Hwang (2015) 6 8~12
남 5 
여 1

한국
중국 4

베트남 2

Jin (2011) 4 12~15 여 4 4 몽골 4

Kim (2011) 12 9~12
남 6
여 6

12 9~12
남 7
여 5

한국

필리핀 6
일본 2
중국 4

베트남 8
몽골 3

우즈베키스탄 1

Lee (2012) 7 8~12
남 4
여 3

6 한국
중국 5

베트남 2

Lee (2016) 5 10~11
남 2
여 3 5 10~11

남 1
여 4

한국

중국 1
베트남 6

캄보디아 3

Oh (2016) 7 8~10
남 3 
여 4

9 8~11
남 4
여 5

한국 혼혈

Park (2009) 7 6~7
남 3
여 4

7 한국
필리핀 5
일본 2

Park (2015) 41 14~16
남 21
여 24

42 14~16
남 19
여 23

한국

필리핀

일본

중국

몽골

Park (2017)
12 (MCC)

11 (SCC)
초등학생

13 (MCC)

12 (SCC) 
초등학생 

Roh (2018) 15 11~13
남 9
여 6

15 11~13
남 9
여 6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Yeum (2010) 9 10~13
남 7
여 2 

8 10~13
남 5
여 3

한국

중국 2
필리핀 8
일본 7

Yoon (2016) 5 8
남 2
여 3

5 8
남 3
여 2

한국 8
중국 2

중국 6
베트남 4

MCC: multi-cultural child, SCC: Single-cultural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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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문헌의 중재 특성

Table 2. Intervention’s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저자

(연도)

중재

유형 중재 내용 기간 ㈜ 회차 주당 시행 횟수 시간(분)

Hwang (2015) 그룹 미술 치료 29 27 1~2 60~90

Jin (2011) 그룹 심리 치료 16 23 60~70

Kim (2011) 그룹 댄스 활동 12 24 2 60

Lee (2012) 그룹 미술 치료 9 9 1 60~90

Lee (2016) 그룹 미술 활동 20 2 50

Oh (2016) 그룹 음악 활동 12 12 1 50

Park (2009) 그룹 미술 치료 9 2 90

Park (2015) 그룹 그룹 상담 10 2 50

Park (2017) 신체운동교육 8

Roh (2018) 태권도 훈련 16 16 1 60

Yeum (2010) 그룹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10 60

Yoon (2016) 그룹 노래 심리 치료 7 14 2 40

표 3. 분석 문헌의 측정변수에 따른 특성

Table 3. Outcome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저자

 (연도)

결과 (p)

신체적 변수 심리사회적 변수 발달적 변수

Hwang (2015) 스트레스 (NS)

Jin (2011) 
문화적응스트레스(p<.01),
심리적 적응(p<.01)

Kim (2011) 
위축감 (p<.01), 우울(p<.001), 
불안 (p<.001)

Lee (2012) 자아회복력(p<.05)

Lee (2016) 사회적 행동 (p=.043) 자존감 (p=.042)

Oh (2016) 우울 (p=.023) 자아개념 (p<.001)

Park (2009) 사회성 (p<.01) 자존감 (p<.01)

Park (2015) 
자존감 (p<.001)
자기 표현(p<.001)

Park (2017)

지방량 (p=.045),
비만도(p= .021),
심폐지구력(p=.001),
유연성 (p=.001),
근지구력 (p=.001),
근력 (p=.001),

스트레스 (p=.033)
사회성 (p=.001)

Roh (2018) 
체력(NS),
피로 (NS)

우울 (p=.013),
긴장도 (p=.012),
활기 (p=.012)
사회성 (p=.032)

인지적 기능(NS)

Yeum (2010) 
스트레스 (NS), 사회적기술(NS),
부정적 사고(p=.03)

Yoon (2016) 스트레스 (p=.005) 자존감 (p=.009)

N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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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이며, 학업 성취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고학년

으로 올라갈수록 신체적인 활동 뿐 아니라 심리치료 및 상담

의 중재 방법이 요구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시도된 중재 프로그램은 미술 활동(4편)이고, 

그 다음 순으로 음악 활동(3편), 심리상담(3편)이며, 신체적 

활동(2편)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다문

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7], 자아존중감

과 사회성[23], 스트레스[24], 자아탄력성[25]에 미술치료와 

심리상담형태의 중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과, 6-8
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했

을 때,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23], 스트레스, 부
정적인 정서 및 행동이 감소[24]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로 심리사회적인 영역 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 포함한다면, 예술 및 상담 방법을 활용한 

중재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제적인 

중재가 더 강화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12편의 논문 중 2편만이 신체적인 활동을 중재로 적용하

고, 그 효과로 신체적인 측면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심폐능력, 유연성, 근력이 강화되고, 지방량, BMI, 
피로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

라 체육 활동이나 태권도와 같은 신체적 활동을 적용한 두 

편의 연구 모두에서 신체적인 지표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지표에서도 스트레스, 우울, 긴장도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은 감소되고, 사회성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가 강화되는 효

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다문화가

정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중재 방법을 고려함에 있

어, 주로 시도되었던 예술 및 심리 상담 뿐 아니라 신체적 활

동을 적용한 중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중재 방법을 개발하

고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분석된 문헌의 대부분이 정서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

는데 중점을 둔 경향을 보이며, 아동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

타나는 알레르기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 및 비만과 같은 실

제적인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은 부

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건강 관리의 취약성으로 인

해 이들의 실제적인 건강 문제의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의 현재 혹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중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이

를 고려한 중재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재의 지속 기간은 1주에 1-2회씩 7주에서 29주까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중재 횟수는 최소 9회에서 27회까지

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고, 각 연구마다 중재에 

되었다. 한편, 2편(16.7%)의 연구만 신체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청소년기 발달 과제로 중요한 자아 존중감이 

4편(33.3%)에서 중재 결과의 변수로 보고되었다(표 3).

IV. 논 의

본 연구는 2000년도 이후 국내외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에게 제공된 건강 관련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 기

반의 간호 중재 및 교육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행되

었다. 
분석된 12편의 연구 문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발표 연도

는 2009년 1편, 2010년 1편, 2011년 2편, 2012년 1편, 2015년 

2편, 2016년 3편, 2017년 1편, 2018년 1편이었다. 연구 대상

자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10편), 중학생 대상의 연구가 2편, 고등학생 대상의 연

구는 부재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학업 성취[18], 우울[19], 문화적응스트레스[20], 생활만

족도[21] 등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학생 이

상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적 문제를 포함한 연

구를 찾기 어려웠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한이나 언어 사용의 불편함 등은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

향[22]을 미치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
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 문제를 포함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대상자의 경우, 중재군과 대조군을 각각 10명 이하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8편). 이는 중재군과 대조군을 각각 

41명, 42명[13], 15명씩[15]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연구와 비

교하였을 때, 대상자의 연령대와 중재프로그램의 특성에 따

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상자의 연령대가 10세 이하

인 경우, 그리고 중재프로그램이 상담, 미술치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한 중재 제공이 어려운 측면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적용

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및 확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분석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대상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은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심리 치료 및 상담, 신체 활동

으로 구분되었으며, 10세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주로 미술과 

음악, 11세 이상인 경우는 심리치료 및 상담이 중재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언

어적 표현의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어린 연령대의 아동에게

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음악과 미술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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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및 합성을 위한 메타분석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언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학업 성취, 문화 

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
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

상으로 한 가족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다문화 가정의 수적 증가와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 문

제를 파악하여 간호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 교육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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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각 영역별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중재 기간에 따른 종속 

변수의 효과에 대해 논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건강 증

진을 위한 포괄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절한 중재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연구 결과의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건강

관련 중재의 동향과 효과를 분석하였고, 미술, 음악 등의 예

술 활동과 심리 상담을 통한 중재 뿐 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적용한 중재가 신체적 영역과 심리사회적인 영역에 모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간호 중재가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인 건강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간

호 중재 개발의 전략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측면을 통합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간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러한 중재가 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수적 증가와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 문

제를 파악하여 간호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 교육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연구에서 이루어진 중재 방법, 중재 기간 및 

종속 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중재 방법과 특정 종속 변

수의 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였다. 또한, 2인의 

연구자가 자료 검색과정부터 합의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

나, 출판논문편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동과 청소

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건강 증

진을 위한 중재 개발에 있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적 영

역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으며,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건강 문제 예방 및 증진

을 위한 중재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간호 교육 현장에서부터 간

호대학생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건강 증진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반복 확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일

반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 결과의 정량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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